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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인플레이션 우려,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 

□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 기준금리가 0.25%p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

이션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.

  o 20일 한은은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의 유동성이 지난해 11월 1,982조원으로 7년 

만에 두 배로 증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함.

        - 이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국내 유동성이 증가했고 미국의 양적 

완화 정책에 따라 외국인 자금도 급증한데 기인함.

  o 또한 한은은 20일 ‘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 대응’ 보고서를 통해 

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표명함.

        -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식품가격 상승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

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함.

        - 신흥시장국들은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있으며 인플레

이션 우려에 직면한 신흥시장국 대부분은 정책금리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

고 소개함.

        - 우리나라도 지난 13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

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함.

□ 한은은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

향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냄.

  o 이러한 입장 표명은 물가안정을 성장보다 우선 순위에 놓음으로써 통화정책의 초

점을 물가안정에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향후 빠른 시일 내의 금리인상에 대

한 추측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.

  o 또한 최근 국내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에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

타날 수 있어 적절한 통화량 흡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. 

(연일 인플레이션 경고 목소리 등, 연합뉴스 등, 1/20)


